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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oking and eating habits of high school students. 
We also presented the basic data for the effective smoking cessation and smoking prevention programs, and proper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We surveyed 304 high school male students in Sokcho c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a total of 
23.7% of the subjects were smokers, the smokers spent more pocket money than the non-smokers and they also spent more 
time on the internet or smartphone. The smokers had lower awareness of the dangers of smoking than that of non-smokers. 
They started drinking alcohol earlier than the non-smokers. Their water intake was higher and they preferred consumption 
of high-protein foods like fried chicken, but were not inclined to vegetables and sour tasting foods. These results imply 
that smoking habits of the subjects affected their eating and drinking habits. A matter of concern was the low intake of 
vegetables and sour tasting foods, which could lead to a deficiency of nutrients such as vitamins, minerals and dietary fibers. 
The smokers were less satisfied with their school life than the non-smoker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dangers that smoking can cause. Conversely, the amount of smoking and drinking habi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reach a healthy adulthood, it is crucial to quit smoking and participate in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along 
with nutrition education and abstinence education for the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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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연은 질병발생과 사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

은 세포, 조직, 장기 등이 아직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상태

에서 약물중독증상을 유발하는 니코틴을 비롯하여 4,000여 

종의 독성물질과 접촉하게 되므로, 그 손상 정도가 더욱 커져

서 건강악화와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유발, 
성문제, 우울증, 행동장애, 자살 등의 사회적, 정신적 문제유

발의 위험성을 높인다(Chang 등 2010).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

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져 쉽게 중독이 되고, 금연은 더욱 어

려워지는데,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4)에 의하면 음주와 흡연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12~13세
로 저연령화되는 추세이며, 음주와 흡연을 일찍 시작한 청소

년들이 성인기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를 보고하고 있다(Kim & 
Jeong 2010). 청소년 비행이 흡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유로

는 흡연하는 학생들이 음주, 본드, 약물 등의 일탈행위와 상

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실행도 쉽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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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The American Cancer Society 2001). 우리나라는 1980년
대에 학생들의 교복자율화 이후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기 시

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저연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어 왔다(Hong 등 2011).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Lee 
등(2011)은 청소년 금연성공의 주요 요인 중 첫 흡연 연령이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금연 성공자가 유의하

게 많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금연정책은 금연뿐 아니

라, 청소년기 이전부터 흡연예방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Yi 등(2011)도 인구학적, 흡연 및 금연관련 요인이 청소년 흡

연자의 금연성공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고등학생은 중학

생보다 금연 성공자가 많았다고 하여 청소년기 이전부터 흡

연예방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흡연의 위험성은 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가 담배연기를 흡입했다가 다시 내뿜을 

때 나오는 주류연과 담배가 탈 때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을 

통하여 비흡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Sohn 등 2010). 
Kim & Han(2016)은 지역사회 유해환경과 청소년 음주 및 흡

연 경험과의 관계 연구에서, 거주지역 내 성인인구 중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흡연행동이 증

가한다고 하였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흡연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정과 같은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간

접흡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Park 
등 (2014)은 청소년 간접흡연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 간접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 받은 실험군은 간접흡연의 단기 및 장기 영향 지식, 언어

적 대처기술, 행동적 대처기술 및 주장행위가 유의하게 높아

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유해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아직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흡연환

경의 유해성을 미리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2차 성징발현과 더불어 급성장하므로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에 의하면 1주
일에 5회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결식청소년은 10명중 

3명이며, 일주일에 3회 이상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섭취

하는 비율이 각각 26%와 15.6%이고, 채소와 우유를 섭취하

는 비율은 단지 각각 15.6%와 11%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청

소년들의 식생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흡연을 시도하게 되는데, 흡연은 미각을 떨어뜨

려 불규칙한 식습관을 유발하여 각종 영양소 섭취에 제한을 

가져오며, 식품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카페인, 알코올, 단
맛이 강한 음식을 선호하게 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식습관은 

필수영양소의 부족과 이로 인한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Choi 

& Chae  2015). Kim 등(2006)은 흡연력에 따른 남자 대학생의 

영양소 섭취상태와 식사의 질 평가 연구에서, 중등도 흡연군

은 비타민 C, 칼슘, 동물성 칼슘, 포타슘의 섭취량이 유의적

으로 낮다고 하였고, 식품의 다양성과 식품의 가짓수도 유의

하게 낮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흡연력이 증가됨에 따라 흡연 

자체뿐만 아니라, 식생활 불균형이 동반되어 건강상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흡연 정도와 식습관을 조

사하여 흡연과 식습관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과 영양교육의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

로 수행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강원도 속초시에 소재하는 남자고등학교 2개교를 방문하

여 2016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도

움으로 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58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304부(84.9.8%)를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1) 일반사항
대상자들에게 체중과 신장, 가족과 형제의 수, 1일 수면시

간, TV시청시간, 월 용돈수준, 1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 등을 직접 적도록 하였다. 

2) 흡연의 위해에 대한 인지 정도
흡연의 다양한 위해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문제없음, 거의 

문제없음, 보통, 약간 심각함, 심각함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

하도록 하고, 각각 1, 2, 3, 4 및 5점으로 환산하였다. 

3) 흡연 정도 및 음주 정도
대상자들의 흡연습관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재 흡연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흡연학생의 1일 흡연량, 첫 흡연시기, 흡연한 

기간, 처음 흡연을 권한 사람, 흡연이유 등에 표시하게 하였으

며, 알코올 섭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첫 음주시기, 음주동

기, 음주이유, 1회 음주량과 음주빈도 등에 표시하게 하였다.

4) 식습관
대상자의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및 야식의 섭취빈도와 간

식의 종류별 섭취빈도를 안먹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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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및 매일 섭취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각각을 0, 1.5, 
3.5, 5.5 및 7회로 환산하였다. 주식의 섭취량은 시중 식당의 

공기밥그릇을 기준으로 하여 거의 안먹음, 1/2 공기수준, 1공
기수준, 1.5공기 수준 및 2 공기 이상을 각각 0, 0.5, 1, 1.2 및 

2 공기로 환산하였다. 1일 수분섭취량은 500 mL들이 음료병 

수준으로 섭취하는 양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식품의 종

류별 및 음식맛의 기호도는 싫어함, 조금 싫어함, 보통, 조금 

좋아함, 좋아함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각각 1. 2, 3, 4 및 5점
으로 환산하였다.  

5) 생활만족도
가정생활의 만족도와 및 학교생활 만족도 정도를 불만, 약

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

고, 각각을 1, 2, 3, 4 및 5점으로 환산하였다. 

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

목에 대하여 평균±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흡연 여부별 요인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다. 흡연자의 1일 흡연량, 첫 

흡연시기, 흡연을 권유하는 사람, 흡연이유 등에 대하여 빈도

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전체 대상자의 흡연 여부별 첫 음주시

기, 주로 음주를 권한 사람, 음주이유, 음주빈도 및 1회 음주

량 등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χ2-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흡연 정도와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성 검증

은 p<0.05 수준에서 실행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학년별 신체발육 정도
대상자의 학년별 신체발육 정도는 Table 1과 같다. 3학년 

학생은 2학년에 비하여 신장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차가 

없었고, 체중(p<0.05)과 체질량 지수(p<0.05)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3학년의 체중과 신장은 한국인 남자 19~29세의 기준

Variables 2nd grade
(N=156)

3rd grade
(N=148) t-value

Height (cm) 173.37±5.781) 174.17±5.93 －1.185
Weight (kg)  65.43±13.41   69.41±11.33 －2.802*

BMI (kg/m2)  21.69±3.83   22.84±3.22 －2.838*

1) Mean ± S.D.
*p<0.05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student’s 
grade

체위(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5)인 65.8 kg과 173 cm
에 비하여 각각 3.61 kg과 1.17 cm 높았으며, 체질량지수도 

성인남자의 표준치인 22 kg/m2보다 0.84 kg/m2 높은 수준이었

다. 남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경에 신장의 성장이 거의 완료

되고, 이후로 체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등

학교 3학년 학생은 대학입시 등의 이유로 야외활동과 운동시

간이 점차 감소하게 되므로 장래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교

내외에서 지속적인 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야 한다고 사료된다.

2. 전체 대상자의 일반특성
대상자의 흡연 여부별 일반특성은 Table 2와 같다. 1일 1개

비 이상 흡연하는 학생은 7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3.7% 수
준이었는데, Song 등(2008)의 연구에서 대전지역 남자고등학

생들이 39.9%가 현재 흡연 중이며, 과거에 피워본 경험이 있는 

학생도 9.4%라고 한 것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최근의 국

내 자료(Korea Center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와 비교하면, 2013년 현재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청소년 흡연율 9.7%에 비하여 높았으며, Hwang HJ(2011)의 

서울시 고등학생의 흡연율 17.4% 및 Jeon WS(2011)의 창원

시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율 16.5%에 비하여도 높은 수준이

었다.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 간에 BMI는 유의차는 없었으나, 흡

연학생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다(p=0.163). Kim & Kim(2014)
은 중고등학생들의 개인특성과 BMI의 관련성 연구에서 BMI가 

높은 비만그룹의 흡연경험이 25.8%로 정상체중그룹의 18.4%
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가족구성원의 수, 형제자매의 수, 수면시간,  TV 시청시간 

등은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수면시간은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 간에 유

의차는 없었으나, 흡연이 건강한 수면을 방해한다는 연구

(Kim 등 2012)가 있는 반면에, 흡연자의 수면의 질이 비흡연

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도 있다(Heo 등 2015). 
월용돈 수준(p<0.001)은 흡연학생이 비흡연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1). Lee BR(2016)도 청소년 흡연자 

6,307명을 분석하였는데, 고위험군 흡연청소년은 다른 집단

에 비하여 고액의 용돈사용 특성을 보이며, 문제행동경향이 

높을수록 흡연량이 많아진다고 하였고, Kim DH(2007)도 남

자고등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분석 연구에서, 1개월 용

돈이 많은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하였는데, 흡연예방

지도의 필요성과 용돈관리의 적절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용돈은 담배구입기회를 증가시키는 것뿐

만 아니라, 중독된 흡연청소년의 경우 어떻게 해서라도 집에

서 용돈을 더 받으려고 하거나, 알바 등을 통하여 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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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n smoker
(N=232)

Smoker
(N=72)

Total
(N=304) t-value

BMI (kg/m2) 22.08±3.481)  22.80±3.90 22.25±3.59 －1.404 (p=0.163)
Number of family members  3.86±0.99   3.94±0.02  3.88±1.00 －0.611

Number of brother & sister  1.28±0.86   1.36±1.02  1.30±0.90 －0.632
Sleeping time (hr/day)  6.91±1.50   6.79±1.41  6.88±1.47   0.633
Watching TV (hr/day)  1.40±1.56   1.68±1.80  1.47±1.62 －1.182
Pocket money (thousand won/mo) 55.10±65.7 106.90±129.3 67.40±87.7 －4.517***

Internet or smartphonen use (hr/day)  4.00±2.20   4.49±2.68  4.11±2.32 －2.017*

1) Mean ± S.D.
*p<0.05, ***p<0.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려는 것도 한 요인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흡연학생이 비흡연학생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Lee 등(2013)은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중독수준과 흡연과의 관계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증상이 있는 청소년이 흡연하는 경우

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흡연학생들의 인터

넷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금연지도와 

더불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도도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3. 흡연의 위해에 대한 인지 정도
흡연의 위해에 대한 인지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전체 대

상자들은 흡연의 위해 중 건강문제(3.52), 환경오염문제(3.46), 
경제적인 문제(3.38) 및 정서적인 문제(3.32)의 순으로 위해를 

인지하고 있었다. 모든 항목에서 흡연학생은 비흡연학생에 

비하여 위해 인지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는데, 특히 환경문제

(2.93)와 정서적인 문제(2.86)에 대해 보통 이하로 인지하고 

있어서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이 더욱 강화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Lee BR(2016)은 학교흡연예방교육 

경험이 금연시도의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이라고 하였는데, 

Variables Non smoker
(N=232)

Smoker
(N=72)

Total
(N=304) t-value

Physical health problem 3.66±1.411)2)  3.08±1.34 3.52±1.42 3.033**

Emotional problem 3.46±1.46 2.86±1.36 3.32±1.46 3.194**

Environmental problem 3.63±1.44 2.93±1.36 3.46±1.45 3.759***

Economical problem 3.50±1.47  3.01±1.28 3.38±1.44 2.503**

1) Mean ± S.D.
2) Likert scale point : 1=No problem, 2=Almost no problem, 3=Usual, 4=Some problem, 5=Serous problem
**p<0.01, ***p<0.001   

Table 3. Awareness about dangers of smoking of the subjects

최근 12개월 내에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금

연시도를 유의하게 높다고 하여서 학교흡연예방교육은 1년
에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흡연청소년의 

금연교육뿐만 아니라, 비흡연학생들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져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흡연학생의 흡연습관 및 전체 대상자의 음주습관
흡연학생 72명을 대상으로 한 흡연습관과 전체대상자의 

음주습관은 Table 4와 같다. 1일 흡연량은 3~5개비(34.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일 1~2개비(27.8%)와 6~9개비(23.6%)
의 순이었다. 첫 흡연시기는 중학교 시절(70.8%)이 가장 많았

고, 중학교 입학 이전도 15.3%나 되었다. Jeon WS(2011)도 흡

연고교생들의 흡연실태에서 첫 흡연시기는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흡연예방교육은 흡연시기가 

저연령화 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부터 흡연의 장기적 및 단

기적 피해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 흡연예방교육과 더불어 올

바른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친구로부터 흡연권유를 거

절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보다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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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ne smoker
N=232(%)

Smoker
N=72(%) χ2-value

Amounts of 
smoking a day

(cigarettes)

1~2 20(27.8)
3~5 25(34.7)
6~9 17(23.6)
More than 10 10(13.9)

Start smoking
Before middle school 11(15.3)
Middle school 51(70.8)
High school 10(13.9)

Smoking period
(years)

Lesser than 1 11(15.3)
1~2 32(44.4)
More than 3 29(40.3)

Who encourage 
smoking

Myself 16(22.2)
Friends 46(63.9)
Senior students 5( 6.9)
Etc 5( 6.9)

Reasons 
for smoking

Curiosity 15(20.8)
Recommendation of friend 5( 6.9)
Relieve the stress 31(43.1)
Trying to look cool 2( 2.8)
Be addicted 19(26.4)

Start drinking

Before middle school 15( 6.5) 3( 4.2)

36.043***Middle school 58(25.0) 37(51.4)
High school 58(25.0) 23(31.9)
Not yet 101(43.5) 9(12.5)

Who encourage 
drinking 

Myself 116(50.0) 18(25.0)

34.006***

Friends 52(22.4) 34(47.2)
Senior students 1( 0.4) 5( 6.9)
Parents 43(18.5) 11(15.3)
etc 20( 8.6) 4( 5.6)

Reasons for 
drinking

No reason 153(65.9) 26(36.1)

28.769***

Friend’s recommendation 11( 4.7) 6( 8.3)
Stress relieve 18( 7.6) 18(25.0)
Social relations 21( 9.1) 6( 8.3)
Curiosity 27(11.6) 13(18.1)
Thirst 2( 0.9) 3( 4.2)

Frequency of 
drinking 

Never 154(66.4) 15(20.8)

79.383***Less than once a month 54(23.3) 17(23.6)
2~3 times a month 16( 6.9) 17(23.6)
More than once a week 8( 3.4) 23(31.9)

Amounts of 
drinking 
a time

Never 150(64.7) 15(20.8)

61.148***Less than 1 glass 20( 8.6) 8(11.1)
2~3 glasses 47(20.3) 25(34.7)
More than half bottle 6( 6.5) 24(33.3)

***p<0.001

Table 4. Smoking and drinking habit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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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흡연을 한 기간은 1~2년이 44.4%이었고, 3년 이상도 40.3%

나 되었다. 흡연을 주로 권하는 사람은 친구가 63.9%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스스로 피운 경우(22.2%)와 선배(6.9%)의 순

이었다. Roh & Kim(2013)에 의하면 흡연친구와 음주친구가 

있는 경우, 흡연율과 음주율이 모두 높다고 하였다. 수면시간

을 제외하면 하루 일과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 지내는 

학생들에게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교육에서 친구들의 흡연권

유를 거절하는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시켜서 실제에 쉽

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이유로 스트레스 해소(43.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은 담배에 중독되어서(26.4%), 호기심(20.8%), 친구의 권유

(6.9%) 등의 순이었다. Park 등(2013)은 고등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일탈행동요인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에서, 인터

넷 중독인 경우에, 문제음주를 한 경우에, 흡연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지닌다고 하였다. Lee & Jeong 
(2011)도 청소년의 흡연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의 22.0%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남자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은 음주량 및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청
소년들의 건전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대상자의 음주습관에서 첫 음주연령이 중학생 때라

는 응답은 흡연학생(51.46%)이 비흡연학생(25.0%)보다 높았

다. 아직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비흡연학생이 

43.5%로 흡연학생의 12.5%보다 더 높아서 흡연학생들은 바

로 음주학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를 주로 권한 사람으로 친구라고 답한 경우가 비흡연

학생은 22.4%인데 비하여, 흡연학생은 47.2% 수준으로 높았

다. Sohn 등(2013)은 가족구성원이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

는 가족은 청소년에게 문제음주를 유발시킨다고 하였으며,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문제음주를 유발해서 심리건강을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음주하는 이유로 비흡연학생과 흡연학생이 모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 해소와 호

기심 때문이라는 대답은 흡연학생에서 더 높았다. 
음주빈도에서 주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흡연학생은 31.9% 

수준이었으나, 비흡연학생은 3.4% 뿐이었다. 
1회 음주량도 반병 이상이라는 응답은 흡연학생이 33.3% 

수준으로, 비흡연학생의 6.5%에 비하여 높았다. 흡연학생들

은 음주의 기회와 경험이 더 많고, 이는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의 건강 및 정서안정을 위해서도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교육에 반드시 금주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5. 전체 대상자의 식습관
전체 대상자의 식습관은 Table 5와 같다. 세끼식사와 간식 

및 야식의 섭취빈도는 비흡연학생과 흡연학생 간에 유의차

가 없었다. 비흡연학생의 아침식사섭취 빈도는 흡연학생에 

비하여 유의차는 없었으나(p=0.219),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Lee YJ(2016)는 비흡연 여고생이 아침식사를 하늘 비율은 

70%로, 매일 흡연하는 여고생의 13.5%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으며, 아침식사 외에도 음주, 충분한 수면, 우울, 
스트레스 정도에도 집단 간에 유의차가 있다고 하였다. 

식사섭취량은 전체 학생에서 점심과 저녁을 1그릇 이상 섭

취하는 것에 비하여 아침은 0.64그릇 수준으로 매우 적게 섭

취하고 있었다. 규칙적인 아침식사 섭취는 균형 잡힌 영양섭

취로 건강생활 유지와 학습수행능력에 필수 요소인데, Lee 
등(2014)에 의하면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와 입맛

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식사기

회가 감소하고, 식사량도 적어진다고 하였다. 각 끼니별 섭취

량은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수분섭취량은 흡연학생이 비흡연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5). 이는 흡연으로 입안이 텁텁하여 수분을 더 

찾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하여 

축적된 니코틴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수분이 이용되어 신체는 

탈수가 유발하게 된다. Cho YR(2015)은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안면피부의 수분함량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적당량

의 수분섭취와 금연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수분이 가득한 

촉촉한 피부를 갖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식품기호에서 후라이드 치킨 등 고단백식품의 기호도가 

흡연학생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p<0.05), 채소류의 기호

도는 유의하게 낮았다(p<0.05). 콜라 등 탄산음료의 기호도도 

흡연학생에서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9). Shin 
& Choi(2013)도 비흡연학생에 비하여 흡연학생은 고지방육

류를 섭취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으며, 하루 3끼 

식사의 규칙성도 유의하게 낮다고 하였다. Lee HJ(2008)는 흡

연이 성인남성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

구에서,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동물성 칼슘, 엽산섭취량과 음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과다 흡연군은 과일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량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였다. Choi & Chae(2015)도 흡연 정도에 따라 과일, 야채, 탄
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의 섭취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흡연량은 식습관에 부적 상관관계

를 보인다고 하였다. 흡연은 청소년의 식품 및 영양소의 섭취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

달을 위하여 청소년기 이전부터 흡연예방교육과 더불어 합

리적인 식품섭취를 위한 영양지도가 요구된다. 
음식맛 기호도에서 신맛 기호도는 흡연학생이 비흡연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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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n smoker
(N=232)

Smoker
(N=72)

Total
(N=304) t-value

Frequency of meal
(times/week)

Breakfast 3.85±2.991) 3.33±2.98 3.73±2.99   1.270
Lunch 5.93±1.98 5.81±1.98 5.90±1.98   0.490

Dinner 5.99±1.91  5.81±1.86 5.95±1.90   0.756
Snacks 3.77±2.58 3.53±2.57 3.70±2.58   0.677
Mid-night snacks 2.44±2.41  2.42±2.30 2.43±2.38   0.027

Amount of eating
(bowls at a time)

Breakfast 0.64±0.44 0.66±0.56 0.64±0.47 －0.342
Lunch 1.00±0.30 1.05±0.37 1.01±0.33 －1.204
Dinner 1.07±0.39  1.17±0.44 1.10±0.41 －1.602

Amount of drinking a day Number of 500 mL bottles 2.20±1.36 2.69±1.74 2.32±1.47 －2.505*

Frequency of the foods
(times/week)

Ramen & noodles 2.05±1.34 2.00±1.43 2.04±1.36   0.270
Hamburger & bread 1.10±1.03 1.22±1.22 1.13±1.08 －0.664
Cake & cookies 1.88±1.46 1.95±1.78 1.89±1.53 －0.301
Chicken 1.24±0.98 1.63±1.44 1.34±1.12 －2.014*

Candy & chocolate 1.37±1.49 1.20±1.42 1.33±1.47   0.775

Milk & dairy product 2.68±2.18 2.84±2.44 2.72±2.24 －0.471
Vegetable & seaweed 2.22±2.00 1.77±1.69 2.11±1.93   2.221*

Fruit & juice 2.73±2.05 2.62±2.27 2.70±2.11   0.348
Soft drink 1.79±1.59 2.21±1.88 1.89±1.68 －1.693

Preference of
food tasty 

Hot spicy food2) 3.14±1.29 3.01±1.38 3.11±1.31   0.676
Sweet food 3.28±1.17 3.10±1.20 3.24±1.17   1.163

Sour food 2.41±1.04 2.14±0.92 2.35±1.12   2.033*

Bitter food 1.73±0.93 1.61±0.86 1.70±0.91   0.989
Salty food 2.56±1.16 2.43±1.19 2.53±1.17   0.809

1) Mean ± S.D.
2) Likert scale point : 1=Dislike, 2=Some dislike, 3=Usual, 4=Some like, 5=Like
*p<0.05

Table 5. Eating habits of the subjects

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낮았다(p<0.05). Ku YJ(2008)는 남성

근로자의 흡연 여부에 따라 단맛은 비흡연군이 기호도가 높

았고, 신맛과 쓴맛, 짠맛은 흡연군이 기호도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Joung & Moon(1999)은 노인흡연자

는 노인비흡연자에 비하여 매운 음식, 짠 음식을 좋아하며, 
덜 규칙적으로 먹고, 채소, 과일, 두류를 덜 먹는다고 하였으

며,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았다고 하였다. 
Kim 등(2005)은 청년들의 흡연 여부에 따른 초역치 미각강도

를 비교한 결과, 단맛, 신맛, 짠맛, 쓴맛에 대한 농도별 미각강

도는 유의차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20대 중반 청년을 대상

으로 하여 흡연의 장기적 누적효과에 대한 평가가 배제될 수 

있다고 하였다. 흡연은 미각에 영향을 미치고, 미각은 바로 

식욕으로 연결되는데, 채소나 신맛 음식의 낮은 섭취는 비타

민, 무기질 및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

므로 바른 영양섭취와 식습관을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6. 전체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전체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Table 6과 같다. 부모와의 관

계 등 가정생활 만족도는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 간에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으나(p=0.293), 비흡연학생에서 조금 더 높

았다. Roh & Kim(2013)은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

과 흡연 및 음주와의 관련성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

계는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흡연 및 음

주와 같은 건강위험행태에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

고, 더 나아가 부모의 관심과 애정,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아

닌 부모로부터의 피학대경험은 건강위험 행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Kang YJ(1997)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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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n smoker
(N=232)

Smoker
(N=72)

Total
(N=304) t-value

Home life 3.96±1.201,2) 3.68±1.41 3.91±1.26 1.053
School life 3.46±1.21 3.01±1.33 3.35±1.26 2.016*

1) Mean ± S.D.
2) Likert scale point : 1=Uncomfortable, 2=Some uncomfortable, 

3=Usual, 4=Some intimate, 5=Intimate
*p<0.05  

Table 6. Degree of satisfaction at home and at school of 
the subjects 

부모가 통제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을 

때 음주와 흡연, 약물남용 등의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

며,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는 상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해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수용

하는 태도를 보일 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전체 대상자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흡연학생이 비흡연학생

에 비하여 낮았다(p<0.05). Son & Jang(2015)은 중학생의 흡연

경험에 따른 학습태도에서, 주의집중점수와 학습방법점수 및 

자율학습점수는 흡연학생이 비흡연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행복한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는 학교생활을 위해서도 금연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7. 흡연학생의 흡연습관과 제인자와의 상관관계
흡연학생들의 흡연습관과 라이프스타일, 흡연의 위해에 대

한 인지 정도, 음주습관, 생활만족도 등과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흡연학생의 1일 흡연량과 흡연기간은 r=0.505**로 

Variables Amounts of smoking Duration of smoking 

Smoking habits
Amounts of smoking   1   0.505*

Duration of smoking   0.505*   1

Life style
Pocket money   0.237*   0.052
Internet or smartphon use   0.065   0.141

Awareness about 
dangers of smoking 

Physical health problems －0.233**   0.211

Emotional problems －0.176*   0.186
Economic problems －0.133*   0.143
Environmental problems －0.198*   0.146

Drinking habits
Start drinking   0.215*** －0.223
Frequency of drinking   0.538*** －0.200
Amounts of drinking at a time   0.362***   0.020

Degree of satisfaction
Home life －0.820 －0.084
School life －0.133* －0.055

*p<0.05, **p<0.01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smoking habits and the variables of the 72 smoking subjects

정의 상관을 보여서, 흡연기간이 긴 학생은 흡연량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돈수준은 흡연량에 r=0.237*로 정의 상관

을 보였으나, 흡연기간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

이나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흡연량 정도 및 흡연기간에는 상

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흡연의 위해에 대한 인지 정도는 육체적 건강문제, 정서적 

문제, 환경문제 등은 모두 흡연량에 음의 상관을 보였으나, 흡
연기간과는 어떠한 상관성도 보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흡연

을 하였던 학생들보다는 1일 흡연량이 많은 학생들이 흡연의 

위해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았으므로, 특히 heavy smoker에 대

한 관심과 이에 맞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음주습관에서 첫 음주시기, 음주빈도 및 1회 음주량은 흡

연량과 흡연기간에 모두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즉, 청소년의 

흡연은 음주습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ang MH(2008)는 성인남자의 음주와 흡연에 다른 식

사의 질 평가 및 혈액성상에 관한 연구에서, 음주단독보다는 

음주와 흡연을 병행할 경우 불규칙한 식사 양상 및 영양소 

섭취의 불균형 등을 초래하며, 혈액생성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흡연습관은 음주습관에도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의 금연 또는 흡연예방교육 시에 금주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흠연기간은 모두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으나, 흡연량 정도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음의 상

관성(r=－0.133*)을 보였다. Lee 등(2006)은 학교생활 및 가정

환경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흡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음주, 학업성적, 흡연태도 등이라

고 하였으며,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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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화목하고, 부모와 친밀감이 높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

며, 자신의 고민을 들어 줄 교사가 있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정도와 식습관, 음주습

관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학생들의 금연교

육 및 흡연예방 교육을 위한 정책마련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

발에 활용하고자 S시의 고등학교 남학생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1개비 이상 흡연 중인 학생은 72명으로 전체의 23.7% 

수준이었으며, 흡연학생은 비흡연학생에 비하여 용돈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p<0.001),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유의하게 길었다. 
2. 흡연학생은 비흡연학생에 비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문

제, 정서문제, 환경문제 및 경제 문제 등의 위해성을 인지하

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3. 흡연학생들의 첫 흡연시기는 중학교 시절이 70.8%로 가

장 많았으며, 흡연을 권유한 사람은 친구가 63.9%로 가장 많

았다. 흡연이유로는 스트레스 해소(43.1%), 중독(26.4%) 및 호

기심(20.8%) 등의 순이었다. 흡연학생들은 비흡연학생들에 비

하여 음주습관에서 첫 음주시기도 유의하게 빨랐으며, 음주

를 권유한 사람이 친구라는 비율도 더 높았고, 음주이유도 스

트레스 해도라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음주빈도와 음주량도 

유의하게 더 높았다. 
4. 흡연학생은 비흡연학생에 비하여 수분섭취량이 유의하

게 더 많았고, 식습관 중 치킨 등의 고단백음식 기호도가 유

의하게 높았으나, 채소류의 기호도는 유의하게 낮았고, 음식

의 맛 중 신맛에 대한 기호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5. 가정생활 만족도는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 간에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생활 만족도는 흡연자가 유의하게 

낮았다.
6. 1일 흡연량과 흡연기간은 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1일 흡연량 정도는 흡연의 위해에 대한 인지 정도에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음주습관 중에서 첫 음주시기, 음주빈도, 1
회 음주량 등은 모두 1일 흡연량 정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학교생활만족도는 1일 흡연량 정도에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흡연청소년들은 흡연의 위해에 대한 인

지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흡연이 일부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특히 채소류나 신맛이 나는 식품을 통한 비

타민이나 무기질 및 식이섬유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청소

년 흡연은 식습관뿐만 아니라, 음주습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치고 있으므로, 장래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의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교육과 더불어 금주

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영양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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